
여성호르몬 투여 심장발작 위험
NIH, 뇌졸증 발생 가능성 커 … 임상실험·복용중단 촉구

갱년기 증상과 골다공증에 시달리는 폐경 여성들에게 날벼락이 떨어졌다.

최고의 치료법으로 여겨졌던 호르몬대체요법이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훨씬 크다는 판정이 7월9일 미국에

서 내려져 호르몬대체요법을 쓰고 있는 전세계 몇천만명의 여성들이 충격에 사로잡혔다.

미국 국립보건연구원의 심장·폐·혈액연구소는 7월9일 에스트로겐-프로제스틴 복합호르몬요법을 받는 폐

경 여성은 유방암과 심장발작 등을 일으킬 위험이 현저하게 높다고 밝혔다.

일부 골반골절의 위험을 낮추긴 했지만 유방암이 24% 증가하고, 뇌졸중이 41% 늘어나며, 심장발작이 29%

증가하는 등 위험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. 특히, 서유럽 및 북미에서 여성 사망원인 1위인 심장병

예방을 위해 호르몬대체요법이 최근 큰 인기를 누려왔으나 연구결과는 정반대로 나왔다.

이에 따라 국립보건원은 자궁절제수술을 받지 않은 폐경 여성 1만6608명(50-79살)을 대상으로 2005년까지 8

년 예정으로 진행해오던 치료법에 대한 임상시험을 3년 앞당겨 중단하고 대상자들에게 더이상 호르몬제를 복

용하지 말라는 편지를 보냈다.

발표가 나오자 미국에서만 적어도 600만명에 이르는 호르몬제 복용여성과 의사들은 호르몬대체요법을 계속

써야 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큰 혼란에 빠졌다.

얼굴 화끈거림과 밤의 진땀흘림, 질 건조증, 골다공증 등 폐경기증후군에 시달리는 여성에게는 호르몬치료법

만한 대안이 없으며, 심장병 등의 위험이 커지긴 했지만 발병확률 자체가 1만명에 7-8명 수준이기 때문이다.

이에 따라 대표적인 호르몬 정제인 [프렘프로]를 생산하는 제약기업 와이어스의 주가는 7월9일 24%나 떨어

졌다. 프렘프로는 2001년 20억700만달러의 매출을 올려 총매출의 14%를 차지했다.

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-2년 정도의 단기간이라면 호르몬 치료법을 쓰는 편이 낫다는 견해가 많다. 그러나

다양한 종류의 호르몬제가 넘쳐나고 있으나 약물이 아닌 음식조절과 운동 등의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

이라고 권고하고 있다.

여성호르몬 에스트로겐은 젊음과 건강을 한꺼번에 가져다주는 특효약 쯤으로 인식돼 30여년 동안 관련 약

품의 판매시장이 급속히 팽창해왔다.

에스트로겐은 홀로 사용되면 자궁암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궁을 들어낸 사람이 아니면 프로제스틴 등

다른 호르몬제와 함께 사용해야 한다.

그 동안에도 복합호르몬제의 부작용을 입증하는 연구결과들이 간간이 나왔으나 제약기업들의 왕성한 판촉

공세에 파묻히고 말았다.

국립보건원은 에스트로겐 단독요법에 대한 임상시험도 진행중인데 득실 판단이 아직 불명확해 계속 추진하

기로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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